
서울주보 지면 중에서 문화면은 사랑을 많이 받습니

다. 오늘날 문화 사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죠. 그래서 서울주보 문화면은 더 다양한 것을 담

으려고 노력합니다. 문화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중반 명동 주교관 숙소에 살 때, 주일 오후에 

명동성당 마당으로 산책을 나가면 매번 놀라운 장면을 보

곤 했습니다. 명동대성당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미사 네 

대가 연속으로 봉헌됩니다. 그런데 오후 미사가 끝날 때마

다 청년들이 마치 파도의 밀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에 더하여 미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청년들이 뙤약볕 아래 

줄을 서 있는데, 이 청년들이 서울주보를 보고 있는 모습

을 보면 갑자기 대견하고, 예쁘고,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가끔 동창 신부들이 요즘 본당에는 단체에 들어갈 청년도 

없어서 청년 사목이 어렵다며 걱정을 하곤 하던데, 저는 

이 청년들이 왜 명동에 이렇게 집결(?) 하는지 궁금했습니

다. 얼마 후 몇몇 청년 신자들과 담소를 할 기회가 있었는

데, 이들은 “저희는 그냥 청년이 아니라 조금 늙은(?) 청년

들이에요.”라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대개 30대 중반에

서 40대 초반 정도의 ‘늘 푸른 청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본당에서 들어갈 단체가 마땅히 없어요. 낀 세대라고 하나

요? 어쨌든 어디에 묶이는 것은 싫고, 미사 참례도 자유롭

게 주일 오후에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식사도 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몇몇 강의를 조심스럽게 주일 미

사 전후로 진행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

는 청년들이 미사만 봉헌하고 가는 것보다 한두 시간 성당

에 더 머무르면 도움이 될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좌 때 주임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

곤 합니다. “신자들은 무조건 성당에 와 있어야 해. 엄마

가 갓난아이를 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 미사 참

례는 못하더라도 마당에서 아이와 같이 놀고 있어도 괜찮

아. 중·고등학생들이 친구 사귀는데 정신 팔려 기도는 못

해도 돼. 성당은 성령의 궁전, 아버지의 집이야. 그 테두

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 후 홍보국에서도 문화팀을 만들고 주일뿐 아니라 

주간에도 문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마침 사회에도 인문

학 열풍이 불 때라 종교미술사, 인문학 강의들은 늘 마감

이 되었습니다. 내친김에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공예 

등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각자 좋아하는 

취미가 다르다 보니 지원자들은 항상 넘쳤습니다. 지금은 

문화학교도 생기고, 예술아카데미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

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기 전, 그림 그리기 낮반

에서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이십여 명

이 모여 손녀뻘 되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스케치

북에 선 긋기를 하고, 원통과 삼각뿔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자매님과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저는 교수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젠 퇴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림

을 그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서울주보를 보고 멀

리서 배우러 옵니다. 명동성당은 몇십 년 만에 오는 것 같

아요. 수업 오는 날이면 친정집 오듯 아침부터 설렙니다. 

마치 어릴 때 순수했던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림 

한 장 그리는 것이 그 같은 체험을 선사할 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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